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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노인복지관을 방문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여성을 대상으로 8주간의 화장교육을 실시하여

화장교육이 노인여성의 자긍심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전체

80명 중 연령과 화장관심도를 근거로 실험군 40명, 대조군 40명으로 나누고 사전 조사 후, 실험군에게

8주간 화장교육을 실시하고, 효과 검증을 위한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긍심과 생

활만족도를 비교하였다. 교육 후 노인여성들의 화장교육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연

구결과, 화장교육을 받은 실험군의 생활만족도는 유의하게 향상되었고(p<0.05), 자긍심은 교육 후 대조

군이 낮아진 것에 비해 실험군은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효과로 인한 결과로 생각되

며, 화장교육이 노인여성의 자긍심과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 서론
현대 사회의 인구 고령화는 노인 복지에 관한 여

러 문제들을 야기 시키고 있으며[1], 노인들의 행복

한 노년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학계의 연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2]. 노인여성은 고령화 사회에서 빠

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외모에 대한 관심과 미에 대

한 욕구도 증가하고 있으나[3], 노인이라는 자각이

남성보다 빠르고[4] 외모에 대한 만족도 낮아[5] 노

화로 인한 외모의 변화로 대인관계 및 생활의 만족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성에게 있어

화장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정

신적인 건강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6], 여성

스스로가 자기의 외모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돕

는다[7]고 하였다. 최은정[8]은 성인여성들이 화장을

통하여 자신의 외모가 향상되는 경험을 가지며, 그

것이 자신감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

식하지만, 실제로 화장만족도는 낮은 편이라 하였고,

화장법에 대해 교육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노인여성도 외모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3]

화장만족이나 외모만족이 낮아[9], 화장교육에 참여

할 의사가 높다고[10] 하였다. 미에 대한 욕구는 나

이에 상관없이 항상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으며 노화

로 인한 노인여성의 얼굴특성에 맞는 화장법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기존의 관련 선행논문을 보면 다양한 미용요법을

적용한 연구는 많으나 화장을 적용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노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부족한

편이다. 이에 이 연구는 노인여성에게 화장교육을

실시하여 자긍심과 삶의 만족도의 변화를 분석하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화장교육이 노인여성의 자긍심과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비동등성 대

조군 전후 실험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2.1.1 사전 설문조사
2010년 5월 28일 D시 소재 P노인복지관을 방문하

여 60세 이상의 노인여성들 중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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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화장교육 참가에 동의한 80명 중 연령과 화장 관심

도를 근거로 해서 실험군 40명과 대조군 40명으로

나누고, 각각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5개 문항, 화장특성 6개 문항, 자긍심 10개 문항, 생

활만족도 2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1.2 화장교육 실시
화장교육은 본 연구자가 진행하였으며 실험군 40

명을 대상으로 2010년 5월 28일부터 2010년 7월 16

일 까지 8주간 교육을 하였다. 주 1회 60분간 강의

하되, 이론 15분, 실기 45분을 원칙으로 하였다.

  2.1.3 사후 설문조사
8주간의 화장교육을 종료한 후 실험군과 대조군에

각각 자긍심, 생활만족도를 재조사하였다. 실험군은

교육의 만족도도 조사하였는데 만족도에 관한 설문

지는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2 연구 도구
  2.2.1 자긍심 측정 도구
Rosenberg[11]가 개발한 자긍심 척도를 Jon[1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6

개의 문항과 부정적인 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2.2.2 생활만족도 측정 도구
우리나라 노인 복지 연구를 목적으로 최성재[13]

가 개발한 노인 생활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과거 영역 6개 문항, 현재 영역 8개 문항, 미

래 영역 6개 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

다.

  2.2.3 화장교육의 구성
이 연구에 사용된 화장교육의 구성은 김보경[14]

과 김영란[15]의 연구를 참고하였고, 내용은 제 1주

우아하고 자연스런 화장법, 제 2주 10년 어려보이는

동안 화장법, 제 3주 얼굴 수정 화장법, 제 4-6주는

사계절(봄, 여름, 가을, 겨울) 화장법, 제 7주 한복에

어울리는(잔치, 결혼식) 화장법, 제 8주 파티 화장법

교육 및 실습의 순으로 구성하였다.

2.3 분석 방법
이 연구의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WIN

17.0으로 분석 처리하였고,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화장

특성은 교차분석과 t-test를 실시하였다. 둘째, 실험

군과 대조군의 집단에 따른 자긍심과 생활만족도의

동질성 검증은 t-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화장교육

에 참여한 실험군과 비 참여한 대조군의 자긍심, 생

활만족도의 교육 전후 차이 검증은 paired sample

t-test를 실시하였다. 집단에 따른 교육 전후의 실험

효과 차이 검증은 교육 전 점수를 공변량으로 하여

ANCOVA를 실시하였다. 넷째, 실험군을 대상으로

화장교육 후의 만족도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연구에서 사용한 생활만족도 도구의 신뢰성

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를 Cronbach'α 계수로 표

시하였다[표 1].

[표 1] 연구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변수 내용 문항수 척도 Cronbach' α

자긍심 10 5 0.763

생활만족도

전체

과거

현재

미래

20

6

8

6

5

5

5

5

0.807

0.636

0.811

0.631

3. 연구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특성
  3.1.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인 특성에서 대조군과 실험군 사이에는 유

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표 2].

[표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 목 구 분 전체 실험군 대조군 χ2

연령

60세～64세

65세～69세

70세～74세

75세～79세

8(11.4)

35(50.0)

20(28.6)

7(10.0)

3(8.8)

19(55.9)

10(29.4)

2(5.9)

5(13.9)

16(44.4)

10(27.8)

5(13.9)

1.987

가족

형태

배우자와동거

자녀

혼자

배우자, 자녀

39((55.7)

9(12.9)

15(21.4)

7(10.0)

21(61.8)

3(8.8)

9(26.5)

1(2.9)

18(50.0)

6(16.7)

6(16.7)

6(16.7)

5.349

생활

형편

못사는편

보통인편

잘사는편

6(8.6)

61(87.1)

3(4.3)

2(5.9)

30(88.2)

2(5.9)

4(11.1)

31(86.1)

1(2.8)

0.960

외출

빈도

일주일에1-2회

일주일에3-4회

거의매일외출

8(11.4)

31(44.3)

31(44.3)

2(5.9)

18(52.9)

14(41.2)

6(16.7)

13(36.1)

17(47.2)

3.042

건강

상태

건강못한편

보통인편

건강한편

13(18.6)

30(42.9)

27(38.6)

4(11.8)

16(47.1)

14(41.2)

9(25.0)

14(38.9)

13(36.1)

2.038

계 70(100.0) 34(100.0) 3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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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연구 대상자의 화장특성
화장특성에서 대조군과 실험군 간의 유의한 차이

가 없어 동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표 3].

[표 3] 연구 대상자의 화장 특성
항 목 구 분 전체 실험군 대조군 χ2

화장

교육

경험

없다

있다

61(87.1)

8(11.4)

29(87.9)

4(12.1)

32(88.9)

4(11.1)
0.017

화장

중요성

중요하지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1(1.4)

10(7.0)

59(84.3)

1(2.9)

4(11.8)

29(85.3)

0(0.0)

6(16.7)

30(83.3)

1.361

색조

화장

한다

안한다

67(95.7)

3(4.3)

33(97.1)

1(2.9)

34(94.4)

2(5.6)
0.291

색조

화장

빈도

평상시에늘한다

외출시반드시한다

외출시가끔한다

12(17.9)

35(52.2)

20(28.6)

5(15.2)

17(50.0)

11(32.4)

7(20.6)

18(52.9)

9(26.5)

0.305

색조

화장품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2(3.0)

50(74.6)

15(22.4)

1(3.0)

25(75.8)

7(21.2)

1(3.0)

25(73.5)

8(23.5)

0.052

화장

실력

잘못하는편

보통인편

잘하는편

23(34.3)

42(62.7)

2(3.0)

11(33.3)

22(66.7)

-

12(35.3)

20(58.8)

2(5.9)

2.124

계 70(100.0) 34(100.0) 36(100.0)

3.2 자긍심과 생활만족도의 동질성 검증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긍심과 생활만족도는 동질한

것으로 검증되었다[표 4].

[표 4] 자긍심과 생활만족도의 동질성 검증
항 목 실험군 대조군 t

자긍심 3.77±0.47 3.58±0.46 1.684

생활만족도

과거

현재

미래

3.36±0.37

3.06±0.51

3.58±0.55

3.37±0.50

3.28±0.39

3.09±0.47

3.48±0.54

3.21±0.48

0.887

-0.247

0.783

1.432

3.3 화장교육의 효과 검증
  3.3.1 자긍심의 교육효과 검증
자긍심은 화장교육 실시 전후 실험군이 3.8에서

3.7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대조군은 3.6에서 3.4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p<0.05). 집단 간 차이에서 대

조군의 자긍심은 교육 전보다 유의하게 낮아진 것에

비해 실험군은 적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영향으로 인한 결과로 생각된다[표 5].

[표 5] 집단 간 자긍심의 교육 전후 비교
항목 집단 교육전 교육후 t F

자긍심
실험군

대조군

3.77±0.47

3.58±0.46

3.72±0.45

3.44±0.41

0.803

2.197
* 4.877*

* : p<0.05

3.3.2 생활만족도의 교육효과 검증
생활만족도의 교육효과 검증 분석 결과에서 실험

군의 생활만족도는 교육 전 점수 3.4에서 3.5로 유의

하게 증가하였고(p<0.01), 대조군은 유의한 증가가

없었다. 집단 간 비교에서 실험군은 교육 후 유의한

증가가 있었고(p<0.05) 특히, 현재 영역의 생활만족

도가 향상되었다. 화장교육은 노인여성의 생활만족

도의 향상에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표 6].

[표 6] 집단 간 생활만족도의 교육 전후 비교
영역 집단 교육 전 교육 후 t F

전체
실험군

대조군

3.36±0.37

3.28±0.39

3.52±0.40

3.32±0.38

2.773
**

0.833
3.943*

과거
실험군

대조군

3.06±0.51

3.09±0.47

3.14±0.56

3.07±0.42

1.034

-0.446
1.165

현재
실험군

대조군

3.58±0.55

3.48±0.54

3.82±0.45

3.56±0.52

2.844**

1.087
4.393*

미래
실험군

대조군

3.37±0.45

3.21±0.48

3.50±0.49

3.26±0.48

1.732

0.635
2.261

* : p<0.05, ** : p<0.01

3.4 화장교육에 대한 만족도 평가
화장교육 실시 후 교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화

장교육에 대한 만족도의 평가는 91.2%가 ‘만족 한

다’고 응답하여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4. 고찰 및 결론
이 연구는 노인여성들이 노화로 인해 변화된 얼굴

특성에 맞는 화장법을 배워 성공적인 노년을 보내는

데 필요한 외모관리 및 자긍심과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고, 앞으로 노인여성 복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외출

빈도가 높은 편이었고 거의가 간단한 색조화장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선영[16]과 같이 노인여성

들은 외모관리에 관심이 높고 대체로 색조화장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화순[9]의 연구와 같이 외출

시에는 색조화장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외출은 색

조화장 빈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며, 노인여성들의

외출빈도와 색조화장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

한 노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노인복

지시설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한 노인들의 효율적

외모관리를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17].

교육의 효과 검증결과, 집단 간 자긍심의 교육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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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비교에서 대조군이 교육 전보다 교육기간 후 자

긍심이 유의하게 감소(p<0.05)하였는데 이는 연구기

간 동안의 폭염과 같은 계절적인 환경의 영향 때문

인 것으로 추측되며, 화장교육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서 자긍심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폭염

은 무력감을 높이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긍심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18]. 생활만족도는

교육 전보다 유의하게 향상되었고(p<0.01), 집단 간

비교에서 대조군보다 실험군이 유의하게 향상되어

(p<0.05) 화장교육의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김보경[14]의 미용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연

구와 같이 노인여성의 자긍심과 생활만족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었다.

결론적으로 8주간의 화장교육은 자긍심과 생활만

족도에 영향을 주어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

이었고, 노인여성들 스스로가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데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앞

으로 대인관계에서 자신감 있는 노년을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노인복지시설에서 화장교육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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